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넷마블게임즈, 글로벌 모바일 퍼블리셔 3위 등극 

김태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/2017-03-20 16:08:38

넷마블게임즈(이하 넷마블, 대표 권영식)는 모바일 앱 통계 분석 사이트 앱애니가 발표한 '앱스토

어&middot;구글플레이 총합 글로벌 게임 회사&middot;앱 매출 인덱스(2017년 2월)'에서 자사가 글로벌 

모바일 퍼블리셔 3위에 올랐다고 20일 밝혔다.

넷마블의 글로벌 매출 순위는 모바일 MMORPG &lsquo;리니지2 레볼루션(이하 레볼루션)&rsquo;이 출

시된 지난 12월부터 매달 상승해왔다. 특히 이번 성과는 텐센트(1위), 넷이즈(2위)를 제외하고 전세계에

서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.

 장기 흥행 중인 &lsquo;레볼루션&rsquo;도 지난 1월에 이어 두 달 연속 &lsquo;글로벌 매출 상위 모바

일 게임&rsquo; 2위를 기록했다. &lsquo;레볼루션&rsquo;은 첫 달 2,060억이라는 기록적인 매출을 기록

한 후 꾸준히 양대 마켓 1위 자리를 유지해왔다.

 넷마블은 이달 초 세계 최대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&lsquo;GDC 2017&rsquo;에서 &lsquo;레볼루

션&rsquo;을 북미 등 빅마켓에 출시하기 위해 개발 중이라고 공개해 해외에서도 흥행 신화를 이어갈 수 있

을 것인 지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.  

또 최근 올해 최고 기대작 중 하나로 꼽히는 &lsquo;펜타스톰 for Kakao&rsquo; 미디어 쇼케이스를 성료

하는 등 국내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있다. 

한편 넷마블은 20일,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유가증권시장(KOSPI) 상장을 위한 공모절차

를 시작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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